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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수행승을비구(比丘)라한다. 

비구란 걸사(乞士)이며 무소유(無所

有)의 삶이 기본 모토이다. 빈손으로 와

서 빈손으로 떠나는 것이 인생이라지

만, 무집착으로 시작해 무소유로 삶을

마무리하는것이수행승의본분사일것

이다. 

우선영단에서독송되는염불을한구

절옮겨보겠다. 

삶이란어디로부터오는것이며
(生從何處來)
죽음이란어디를향해가는것인가
(死向何處去)
삶이란한조각구름에이른것이며
(生也一片浮雲起)
죽음이란한조각구름이사라지는것이네
(死也一片浮雲滅)
뜬구름자체가실다움이없거늘
(浮雲自本無實)
삶과죽음또한오고감이그러하네
(生死去來亦如然)

굳이 최희준이 부른‘나그네’를 떠올

릴필요도없을터이다. 인생의삶그자

체가한조각뜬구름이요, 정처없이떠

돌다 막 내리는 나그네의 삶 그 자체이

니까.

더욱이독신수행승인비구스님들의

삶의 마무리는 탈세속적인 초연함으로

일관되어있어야마땅하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법랍(法臘)의 길

이가 긴 노승(老僧)일수록 장례 절차가

지극히세속적이고화려하다. 

꽃상여는기본이고5일장7일장은선

택코스다. 본시 상여 문화는 유교문화

다. 비구가죽어꽃상여로치장하고5일

장 7일장으로 번거로움을 더해 간다면

이런행위는마땅히고쳐져야하고사라

져야할부끄러운일들이다. 

한국불교에는 자칭 타칭의 고승들이

널려있다. 그들이 죽을 경우 장례 절차

또한 번거로울 만큼 요란하다. 49재 또

한 빠뜨리면 큰일 날 것처럼 그의 제자

들이챙기고있다. 

49재의 의미는 자식들이 못다한 효

(孝)를 되살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

시 되뇌어 영가(靈駕)의 왕생극락을 염

원하는데있다하겠다.

그런데 살아생전에는 신도들의 시주

물에 의해 입은 혜택이 크고 무거울 터

인데 죽어서까지 신도들이, 그리고 제

자들이차려주는잿상으로위로받고싶

은지강한질문을던지지않을수없다. 

해탈자의무소유무집착이무슨의미

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비극적인 일

들이 되풀이 되지 않길 바라고 바랄 뿐

이다. 

생일 잔치

출가수행자인스님들이해마다꼬박

꼬박 생일 잔칫상을 받고 있다. 세속에

서도노인인구가늘어나면서육순과회

갑잔치는사라져가고있다. 

그런데 환갑, 회갑 잔칫상을 스님들

이 버젓이 받고 있다. 거기다가 칠순,

팔순 잔치도 눈 하나 까닥하지 않고 부

처님도량인사찰에서거하게차려지고

있다. 

묻고 싶다. 세속의 애착을 저버리고

출가수행하는승려라면생일날쯤은잊

거나 접어두어야 하지 않겠는가. 본인

이알리지않고챙기지않으면신도들이

어떻게 스님의 생일 알아 상을 차려 주

겠는가. 

나는 출가 이후 50년이 다 된 오늘까

지생일상을받은적도한번없고, 신도

들 역시 생일없는 스님으로 알고 있을

뿐이다. 

생일상을받아야할사람이있다면스

님이 아니라 그 스님의 세속에 계신 어

머니, 아버지일터이다. 

어떤사찰의경우생일을맞은스님이

생일상만 받은 게 아닌 모양이다. 신도

들이어렵게마련해준생일축하금이든

봉투까지받고있다고한다. 

떳떳하지도 당당하지도 못한 부끄러

운 일들이다. 당장 사라져야 할 창피스

러운일들이다. 

환갑이되고칠순팔순에이르러서도

깨달음에 이르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겸손해하며수행정진력을잃지않는게

중요할뿐이다. 

석가모니 부처님과 역대 조사들도 생

일잔칫상을받지않았고, 차려줄신도도

없었다. 승단의세속화는생일잔칫상하

나로도 그 슬픔이 크다 하겠다. 생일 잔

칫상을받아야할사람은거듭밝히지만

출가수행승이아닌그스님의부모님몫

이기때문이다. 〈미륵산사자암주지〉

전도의 결심에 이르기 까지

‘7년(七年)’이란 이름의〈악마상응〉의

제24경의 한 구절은 보리수 밑에서 정관

(靜觀)하는 붓다에게 속삭인 악마의 말을

다음과같이게(偈)로써기록하고있다.

그대 만일 불사안온(不死安穩)에 이르는
길을깨달아얻었다면
떠나라, 그대혼자서가라.
무엇 때문에 그대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
는가.

이이상한 속삭임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

었을까. 생각건대 붓다의 큰 방기(放棄)의

감행(敢行)(출가, 出家)과 오랫동안의 수업

(修業)은 오로지 자기 한 사람의 인생의 과

제를해결하려고하는데있었다. 그리고이

제 겨우 그 해결에 도달할 수가 있었다. 그

렇다면그의목적은이미달성한것이며거

기에다시이것을다른사람에게가르친다

거나 이 교법을 전도(傳道)까지 한다는 것

은 필요 없는 일이 아닌 가라고도 생각할

수있다.

붓다가이러한 생각에 사로 잡혀 있었음

은‘범천권청(梵天勸請)’의 설법에서도 명

백하다. 이것도 역시 하나의 큰 위험이었

다. 만일 그가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버

렸다면그는인간구조의사회적측면을잘

못 본 것이며, 나아가서는 불교 자체가 이

세상에존재불가능할수밖에없다. 

이 위협의 극복은‘범천권청’의 설화에

있어서는 신화적(神話的)이면서도 객체적

(客體的)으로 범천(梵天)이 찾아와서 붓다

에게법을설명할것을간청하며붓다가그

간청을 받아들여서 전도설법(傳道說法)을

결심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이

〈악마상응〉에 있어서 그는 악마의 속삭임

을물리치면서

피안(彼岸)에이르기를소원하면서
나에게그길을묻는자가있었다.
물음을받고나는, 그들에게
모두여의(餘依)없는열반을설명하리라.

이같이 말할 수 있었다고 한다. 어느 것

이붓다마음의움직임을실제와가깝게설

명하고있을까.

설법자로서의 불안과 반성

대각(大覺)의확신은이루어졌다. 최초의

설법은 결행되었다. 그로부터 45년의 긴

세월동안 붓다의 전도설법의 생애가 시작

된다. 그전도설법을하는동안에도악마는

자주붓다를시험하였다.

‘사자(獅子)’라는 제목의〈악마상응〉의

제22경에는 붓다가 많은 군중들에 둘러싸

여 법을 설명하고 있을 때 악마가 그의 마

음에속삭인것을기록하고있다.

그대는어찌하여대중들앞에서
그렇게 두려움도 없이 사자후(獅子吼)하
는가.
여기에그대의힘겨운적수(敵手)가있나니
그대는이미이겼다고생각하는가?

이것에 대한 붓다의 대답은 또 게(偈)로

써이렇게설명하고있다.

나는큰회중(會衆)들을앞에두며
두려운것이없으며, 마음은즐겁도다.
이미여래(如來)의십력(十力)을얻어
애착(愛着)의 세상을 초월(超越)하였기 때
문이니라.

또‘상응(相應)’이란제목의경에서는그

가재가(在家)의대중들에둘러싸여설법하

고 있을 때 악마가 그에게 속삭인 것을 기

록하고있다.

다른사람들을가르치는것은
그대에게적합한일이아니니라.
그대는그런일을감히함으로써
탐(貪)과진(瞋)에속박(束縛)될것이리라.

이것에 대한 그의 대답도, 게(偈)로써 기

록되어있다.

다른사람의이익과애민(哀愍)을위해서

정각자(正覺者)는다른사람을가르치느니라.

여래(如來)는, 탐욕과노여움을

이미모두모두해탈(解脫)하였도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악마의 시험이란

내면적마음의동요(動搖)이며불안이며미

혹이었다고생각한다. 그런데이미대각(大

覺)을 성취하였으며 법륜(法輪)을 굴리는

붓다에게있어서이러한악마의시험이있

었으며이러한내심(內心)의미혹이있었으

며불안이있었다는것은종래불교인의상

식으로서는좀처럼납득할수없는것이리

라. 그렇기 때문에 종래 이러한 경전은 감

히무시되었던것이아닌가싶다.

그러나 경전은 분명히그러한 일을 기록

하고있다. 한역(漢譯)의〈잡아함경(雜阿含

經)〉도 남전(南傳)의〈상응부(相應部)〉경전

도그러한것을기록하고있으며또율장대

품(律藏大品)의 대각(大覺)에서 초기의 전

도(傳道)까지를기록한부분도이러한악마

이야기의 몇 편을 그 속에 편집(編集)하고

있다.

생각건대대각(大覺)과함께일체가해결

되고일체가확립하였다고하는것은도리

어붓다의인간적진실을멀리하는것이아

닐까생각된다. 오히려크나큰깨달음의후

에도그가불안을느끼며마음의미혹을느

끼며반성을반복함으로써차츰차츰움직

이지않는경지(境地)에도달하였다고생각

하는것이더붓다의진실에접근하는이유

가아닐까.

권세(權勢)의 유혹

또‘통치(統治)’라는이름의경에는그의

마음이 잠시 권세(權勢)와 재욕(財慾)을 생

각하였던 구절이 있다. 그때 그는 이상(理

想)의 정치(政治) 형태에 관해서 생각하고

있었다. 살생(殺生)이 없는 통치, 누구에게

도 억울함을 주지 않는 통치, 그러한 정치

는 있을 수 없는 것일까 하며 생각하여 보

았다.

거기에 악마가“세존 스스로 통치하여

보라”라고 속삭였다. “세존은 지금 무엇이

건뜻대로이룰수있는힘을갖고있다. 만

일 결심만 한다면 저 설산(雪山)을 변하게

하여 황금이 되게도 할 수 있으리라”이것

에 대한 붓다의 대답은 다음과 같은 게(偈)

가되어널리사람들에게알려져있다.

저설산을변하게하여황금이되게하며
다시또그두배가되게한다하여도
능히한사람의욕심을채울수는없으리라.
이것을 알고서 사람들이여, 올바르게 행
하여라.

거기에는 식욕(食慾)의 미망(迷妄)이 있

었으며 권세의 시험이 있었으며 설법자의

불안이있었다. 전혀새로운사상과실천으

로서이것을인류가운데가져온이스승이

극복하지않으면안되었을시련은수없이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시련

(試鍊)의단편들을우리에게보여주는경전

들에우리들은새로이주의를기울이지않

으면안되리라고생각한다.

경주남산미륵곡석불좌상. 수인으로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을취하고있다. 항마촉지인은석가
모니가수행을방해하는모든악마를항복시키고성취한정각(正覺)을, 지신(地神)이증명하였음을
상징한다.

수행승의기본은‘空手來空手去’

화려한장례와생일상웬말인가

‘현대불교 입문’(마츠다니 후미오 저, 정병조 前금강대 총장 편역)

17. 악마(惡魔)의 시험 下

마지막까지 마음의 불안, 유혹을 의심하라
스님과 꽃상여

향봉 스님의

一一切切唯唯心心造造


